
18-189: 만물의만물의 날을날을 맞이하여맞이하여

hdhstudy.com/1967/18-189-%eb%a7%8c%eb%ac%bc%ec%9d%98-%eb%82%a0%ec%9d%84-%eb%a7%9e%ec%9d%b4%ed%95%98%ec%97%ac/

만물의 날을 맞이하여
1967.06.08 (목), 한국 전본부교회

18-189
만물의 날을 맞이하여
[말씀 요지]

만물의 날이 정해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국가적인 기준이 세워져야 했었다. 만물의 날도 개인 중심한, 가정 중심한, 민
족 중심한, 국가 중심한, 세계 중심한 만물의 날이 있는 것이다.

사람이 복귀됨으로써 만물도 복귀되는 것이다.

개인적인 중심은 가정, 가정적인 중심은 국가, 국가적인 중심은 세계이듯이 만물의 날을 중심하고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지를 중심하고 국가와 국가를 연합하고 연결시켜야 한다. 성지를 중심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7년을 넘어서면서 성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을 40개국에 보내어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한다.

만일 40개국에 선교사를 못 보내면 선생님 자신이 3년 내에 그에 대한 탕감조건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계를 연결하여 평형기준을 세울 수 없는 것이다. 7년노정이 끝나는 대로 40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 한 사
람이라도 효성의 도리를 다하여 심정기준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를 통해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
는 것이다.

축복받은 사람은 고개를 넘었기 때문에 받지 않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종적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첩경을 갈 수
있다. 고로 선교사도 축복받은 받은 가정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선조들이 세운 선의 기준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땅에서 결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

나는 역사와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결실체가 돼야 한다.

만물의 날을 기하여 내적인 단결을 다시 해야 한다. 우리 당대에 못 이루면 자손을 통해서라도 기필코 이루게 하겠다
는 결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국가보다도 세계를 위해서 후대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 때는 절박하게 되었다. 이 시대적인 요구가 여러분을
거쳐서 국가와 세계로 연결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들이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막연하게 생활해 나왔다. 하나님이 해주실 줄 알아서는 안 된다.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사탄
을 주관하는 자신들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입장에서 한 단계를 넘기 위해서는 탕감조건이 필요하다. 실제 생활을 중심하고 이것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
야 하는가가 중요하다. 여러분은 개척자의 입장에 서야 한다. 그날 그날의 생활 속에서 마음을 통하여 어떻게 이 뜻을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물 복귀는 우리의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물질 중심한 환경 가운데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물과 사람이 일
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활 가운데서 제물적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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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하나님이 가시는 길과 우리의 생활이, 그 각도가 다른 입장에 서게 되었다.

국운의 때가 왔을 때 그것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내적 노정을 전혀 모
른다. 그러므로 조건적으로나마 연결시켜 놓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지향하는 것에 몸으로 안 되면 마음으로, 그것도 안 되면 탕감을 통해서라도 세워야 한다.

가정은 민족을 대신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로 민족과 연결할 수 있는 입장에 서야 한다.

승리자는 못 된다 하더라도 승리의 권내에라도 들어가야 한다.

선생님이 탕감노정을 걷기 위해 이북으로 갈 때는 이미 옥중생활을 각오했던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선생님의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외국 선교의 길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노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생활은 그것과 먼
거리에 있다. 이날을 기하여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한다.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사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방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7년노정에는 자녀의 날만 남아 있다. 이번에 못 가면 7년노정을 또 가야 한다. 나를 중심하고 하나님과 연결지
어 가는 생활태도로 가야 한다.

현시점에서의 생활무대를 하나님의 뜻에 연결짓는 입장에 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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